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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Brief
고향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고향사랑상품권(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하 “상품권”으로 약칭) 활성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음

•   이러한 동향에 따라 최근 고향사랑상품권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얼마나 활성화

시킬지에 대한 효과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음

상품권의 실제적인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각 지역 혹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상품권으로 인해 창출된 지역내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효과를 시범적으로 측정함

•   지역내 소득(혹은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상품권 사용시 지역내 매출증가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액, 지역내 거래순환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액, 지역외 사용자들의 추가 현금지출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액, 낙전수입 등의 합으로 볼 수 있음(그림 참조)

•   상품권이 활성화된 3개 사례지역(화천, 양구, 춘천)을 대상으로, 주민·방문객 및 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설문조사(지역별 200부, 

총 600부)를 통해 관련 액수를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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υ : 상품권 구매율
ω1 : 총 상품권 구매 중 역외이용자 구매율

ω2 : 역외이용자의 추가 현금지출률

σ1 : 사용률 ※낙수율은 (1 - σ1)

σ2 : 가맹점의 현금 환전률

σ3 : 가맹점에서 타가맹점으로 재구매율

σ4 : (= 1 - σ2 - σ3)가맹점의 재유통률

ψ : 부가가치율

고향사랑상품권의 지역소득 증대효과 분석 개요

3개 사례지역 중 올해 초 상품권이 도입된 춘천지역과 상품권이 도입된지 10년 이후 성공적으로 정착된 화천 및 

양구의 효과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단위: 억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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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1 B2
C=C1+C2
+C3+C4

C1 C2 C3 C4

춘천 2017* 11.62(0.62) 6.09 6.09 5.97 1.28 0.36 4.31 0.03

화천 2016 0.44 23.60 17.38 6.98 3.31 0.37 3.08 0.22

양구 2016 2.02 54.20 77.41 12.81 9.58 2.25 0.00 0.98

*   춘천지역의 경우, ’17년 1월초~8월말까지의 판매량에 대한 분석결과임. 다만 이 중 11억원은 예탁금으로 세외수입원으로 회수되므로 이를 제외한 운영경비(인쇄비 등) 

순지출은 0.62억원으로 볼 수 있음

•   관광객에게 주로 판매하는 춘천·화천의 경우 외지 방문객의 추가지출 부가가치가 높고, 주민들이 전적으로 활용하는 양구는 

지역내 거래순환 부가가치가 높게 나타남

고향사랑상품권이 창출한 부가가치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특히 고향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이 주민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산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의 

경우 그 도입효과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경제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상품권 수령시 즉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 보다 지역 내에서 

통용시킴으로써 역내순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객들에게 객단가를 높여 추가 현금지출을 늘려 추가지출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볼 수 있음

•   고향사랑 상품권은 대도시나 광역시도 보다는 주민의 지역 애착도와 공동체성이 높은 농·산·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의 경우 

불법환전(소위 “깡”)의 개연성이 낮고 도입에 따른 소득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방 거점도시나 특·광역시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역공동체와 소상공인과 같은 특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그 도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존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시론적이며 개략적인 추정치로서의 한계를 지니며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한계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3개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KOSIS 통계DB의 가장 최근자료인 ’14년 추정치를 활용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소득은 대리지표를 활용하여 추정함

•   다만 소상공인의 소득 혹은 지역내생산액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중소벤처기업부 통계DB의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중 가장 최근인 2013년 강원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순이익 설문 응답치를 환산하여 활용

하였음

  3개의 사례지역의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인한 소상공인 1인당 소득증대 효과는, 춘천은 도입 첫해라 0.21만원/년으로 

크지 않지만, 도입된지 10년이 지나 정착된 화천의 경우 약 22.9만원/년, 양구의 경우 43.5만원/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효과는 춘천 0.1%, 화천 1.12%, 양구 2.13%로 나타남

•   주민 1인당 GRDP 대비 상품권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현재 상품권의 유통규모가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 전체 경제규모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소상공인 1인당 소득의 경우 양구 및 화천 등과 같이 상품권이 활성화된 지역

에서는 소득을 일정수준 높이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   각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예산 대비 부가가치 창출효과의 경우 춘천은 0.51배(연말 1.0에 근접, 예산 중 예탁금을 제외한 순지출 0.62

억원에 대비한 경우 9.63배)에 불과하나, 정착기를 맞아 지류화폐에 대한 인쇄비 외에 특별한 예산지출이 필요없는 화천 및 

양구의 경우, 각각 15.86배 및 6.34배로서 예산대비 효과가 매우 뛰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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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E1 F1=E1/D1
G1=[(B1+
B2)/2]/D1

H1=G1/F1 I1=C/D1 J=C/A K1=I1/G1

춘천 280,070 56,595 2,052 0.22 0.01 0.21
0.51*

(9.63)
0.98

화천 26,264 11,364 4,187 7.80 0.19 2.66 15.86 0.34

양구 24,010 7,921 3,316 27.41 0.83 5.34 6.34 0.19

*   춘천지역의 경우, ’17년 1월초~8월말까지의 판매량에 대한 분석결과임. ’17년 예산 11.62억원 예산대비 ’17년말까지 판매량 11.4억원을 감안한다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예산투입액에 근접하며, 예산 11.62억원 중 순지출 0.62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효과가 9.63배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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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E2=F2*D2 F2
G2=[(B1+
B2)/2]/D2

H2=G2/F2 I2=C/D2 I3=I2/F2 K2=I2/G2

춘천 31,611 6,649 2,040 1.93 0.09 1.89 0.09** 0.98

화천 3,048 622 2,040 67.22 3.30 22.90 1.12 0.34

양구 2,944 601 2,040 223.52 10.96 43.51 2.13 0.19

* 2013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강원도 지역 소상공인 평균 순이익 170만원/월 X 12개월 = 2,040만원

** 위와 같이 ’17.1~8월말까지의 결과이며, 12월말 기준으로 약 0.13임

•   상품권의 유통규모*에 대비한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춘천 0.98%, 화천 0.34%, 양구 0.19%로서 외지인에게 관광시설·축제 

등을 활용해 유통을 촉진시키는 경우 그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지역상품권의 발행액 및 판매액이 매년 일치하지 않고 변동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품권의 발행액 및 판매액의 평균을 

유통규모로 보며, 유통규모는 통상적으로 상품권 제작 및 홍보 등에 지출되는 자치단체의 예산과 무관함

고향사랑상품권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지역내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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